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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난, 기후변화, 식량위기 등 복합적인 요

인으로 인해 유럽 내 이주민 유입 압력이 높아지고 있음.

 - 전쟁 발발 후 6개월간 약 72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유럽 국가로 유입됨.

 - 팬데믹, 전쟁, 이상기후현상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경제난은 아프리카, 남아시아 등 저소득지

역으로부터 유럽 등 고소득지역으로의 이주민·난민 유입을 가속화시킴. 

 - 코로나19로 인한 국경통제 여파로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던 정규·비정규 이주 및 난민 신청은 2021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 

▶ 유럽연합은 이주민·난민 유입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 수단을 마련함. 

 - 유럽연합은 ‘이주와 이동에 대한 포괄적 접근(2005년)’, ‘유럽이민의제(2015년)’, ‘이주 및 난민에 관한 

신협정(2020년)’ 등을 거치며 국경통제 및 난민 관리체계를 발전시켜옴. 

 - 주요 이민 송출국인 아프리카 주요국과는 ‘이동성 파트너십’, ‘라바트 프로세스’, ‘카르툼 프로세스’ 등 양자 

및 다자간 협의를 통해 불법 국경통과를 줄이는 한편, 이민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자 노력함. 

 - 최근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에는 비교적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며, ‘임시보호제도’를 통해 우크라

이나 출신 이주민에게 주거, 노동, 의료, 교육, 이동 등의 권리를 제공하고 있음. 

▶ 유럽 내 이주민 유입 사례 연구를 통해 이주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파악하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할 필

요가 있음.

 - 이주민 유입은 유럽 수용국의 노동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전체 고용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단기적으로 실업률 증가, 주택가격 상승, 재정지출 부담 증가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 차별, 사회갈등, 분쟁, 국경지역 무력충돌 등 사회적인 영향을 발생시킬 가능성도 존재함. 

 - 이민의 부정적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며, 이주

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송출국과 수용국 공동의 노력이 요구됨. 

 - 또한 가까운 미래에 한국에 대한 이주민 유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책

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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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 최근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유럽 내 이주민 유입 압력이 높아짐.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수백만 명의 전쟁난민이 우크라이나 접경국으로 

유입된 후 EU 회원국 국경으로 이주하고 있음. 

◦ 전쟁 발발 후 6개월간 약 72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유럽으로 넘어왔으며, 그중 약 400만 명이 임시보

호제도(Temporary Protection Directive)를 통해 유럽에 정착함.1)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어진 경제난, 식량부족, 사회불안, 외국인 차별 심화 

등은 이주 압력으로 작동함.

◦ 팬데믹 기간 국경봉쇄, 여행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인해 국외 이동이 일시적으로 위축됨.

◦ 이후 이어진 경제난 및 식량부족으로 인해 이주 압력이 높아지며, 특히 유럽 고소득국가로의 이주가 가속

화되는 상황임(표 1 참고).2)

◦ 팬데믹으로 인해 불거진 분쟁과 사회불안, 정치적 갈등은 또 다른 이주 및 난민 발생의 요인으로 지목됨.3)

- [기후변화] 기온 상승을 비롯한 기후변화는 해수면 상승, 가뭄, 홍수, 농업생산량 저하, 분쟁 촉발, 전염병 

창궐 등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국내외 이주 유인을 제공하고 있음. 

◦ 기온 상승은 20세기 중반부터 국내외 이주를 증가시켜왔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가 더 가속

화될 것으로 보임.4)

1) UNHCR 웹사이트, “Operation Data Portal for Ukraine Refugee Situation”(검색일: 2022. 9. 7).
2) European Union Agency for Asylum(2022), Annual Report on the Situation of Asylum in the European Union. 
3) European Asylum Support Office(2020), EASO Asylum Report 2020.

그림 1. 북유럽 및 서유럽 주요국 난민 유입 추이(2020~21년)
(단위: 명, 건)

   자료: Eurostat 및 Frontex 자료를 European Union Agency for Asylum(2022), Annual Report on the Situation of Asylum 
in the European Union, p. 83에서 재인용.



최근 유럽 이주민 유입 동향 및 정책 시사점 4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2.9.20. 

◦ IPCC 특별보고서(2018)에 따르면 농업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기온 상승이 인구 유출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며, 온도 1도 상승 시 국가간 이주가 1.9% 증가, 연간 강수량 1mm 증가 시 이주가 0.5% 증가

할 것으로 추정함.5)

◦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 의존도가 높은 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 유럽으로의 이주민 유입 압력이 상승함.

- [식량위기]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불거진 식량위기 역시 유럽 내 이주민 증가의 원인이 됨.

◦ 기후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식량수급 불균형 문제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수출규

제가 더해지며 식량난이 가속화됨.6)

◦ 2022~23년 겨울이 되면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국내 밀 비축량이 거의 고갈될 것으로 보이며, 수입이 안

정화되지 않으면 식량불안 가중으로 인해 유럽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증가할 수 있음.7)

■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최근의 이주민·난민 유입은 유럽의 경제, 사회, 정치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유럽 각국은 그에 대한 정책 대응을 고심하고 있음. 

- 2010년대 중반의 시리아 난민 유입은 유럽 각국에 다양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침.

◦ 시리아 난민 유입은 유럽 수용국의 임금, 고용 등 노동시장 여건과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친 바 있음.8)

◦ 또한 급격한 난민 유입 및 유입 시도는 사회 문제로 비화되었으며, 반이민 성향의 극우정당이 정치적 영

향력을 얻는 계기로 작용함.

- 유럽 각국은 이주민 유입 압력에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음.

◦ 시리아 난민 유입 사태 후 유럽의 이민자·난민 정책이 더 엄격하게 변화됨.

◦ 반면 최근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됨.

- 유럽의 이주민 정책 변화 동향을 고찰하고, 그에 따르는 정책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2. 최근 유럽 내 이주민 유입 현황

가. 우크라이나 난민

■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6개월간 약 720만 명의 국외 이주 난민과 695만 명의 국내 이주 난민이 

발생함.9)

4) Cattaneo, C. and Peri, G.(2016), “The migration response to increasing temperatures,”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122, 127-146; Cattaneo, C. et al.(2019), “Human Migration in the Era of Climate Change,” Review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Policy, 13(2), 189-206; Chumky, T. et al.(2022), “The current research landscape of disaster-induced migration: A systematic 

review and bibliometric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ster Risk Reduction, 102931.
5) IPCC(2018), “Global Warming of 1.5°C. IPCC Special Report,” p. 244.
6) 강문수, 정민지(202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아프리카·중동 식량안보 리스크와 전망」,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2-16.
7) Oxford Analytica(2022. 6. 22), “Nortth Africa’s wheat crisis may be worse in winter”(검색일: 2022. 8. 31).
8) Helge Berger et al.(2016), “The Refugee Surge in Europe: Economic Challenges,” IMF Staff Discussion Notes 2016/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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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이주 난민 규모는 우크라이나 인구(약 4,400만 명)의 16%에 달함.

- 국외 이주 난민은 1차적으로 폴란드(약 595만 명), 헝가리(134만 명), 루마니아(117만 명), 슬로바키아(78만 

명), 러시아(249만 명) 등 접경지역으로 대거 이동하였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우크라이나로 귀환하거나 유럽

연합에 속한 다른 국가로 유입됨.

◦ 약 550만 명은 국외 이주 후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간 것으로 추산됨.

◦ 약 720만 명은 우크라이나로 돌아가지 않고 접경국에 남거나 유럽 다른 지역으로 이동함.

- 국외 난민 외에도 695만 명의 국내 이주 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며, 이들은 마리우폴, 수미, 이지움 

등 우크라이나 내 접전 지역에서 안전지대로 대피하였음.

■ 우크라이나 접경국으로 이동한 약 720만 명의 전쟁난민은 독일, 체코,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연합 회원국 

및 주변국으로 유입됨.

- 일부 난민은 폴란드(127만 명), 몰도바(9만 명), 슬로바키아(9만 명) 등 우크라이나 접경국에 남았으며, 일부

는 독일(97만 명), 체코(41만 명), 이탈리아(16만 명), 스페인(13만 명)으로 이동함(표 1 및 그림 2 참고).

◦ 폴란드, 체코, 몰도바 등의 인구 1,000명당 난민 수는 30명 이상으로 추산됨.

◦ 러시아(220만 명), 튀르키예(14만 명), 벨라루스(1만 명) 등 유럽연합 외 주변국으로도 우크라이나 난민이 

유입됨.

표 1. 주요국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 현황 그림 2. 유럽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 현황
(단위: 명) (단위: 인구 1,000명당 명)

국가 난민 수
인구 1,000명당 

난민 수
폴란드 1,274,130 33.6

독일 971,000 11.7

체코 413,121 38.7

이탈리아 159,968 2.7

튀르키예 145,000 1.7

스페인 133,913 2.8

영국 111,900 1.7

프랑스 96,520 1.5

몰도바 89,649 33.5

슬로바키아 87,030 15.9

불가리아 86,722 12.5

주: [표 1], [그림 2]에서 ‘난민’은 전쟁으로 인해 국경을 넘어 수용국으로 이동한 모든 사람을 의미(2022년 8월 31일 기준).
자료: UNHCR.

■ 우크라이나와의 거리가 가깝고 실업률이 낮은 국가일수록 더 많은 난민 유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표 2, 

그림 3, 4 참고).

- 난민 수용국의 특성과 인구 1,000명당 난민 수를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여행거리가 멀수록, 지난해 

실업률이 높을수록 난민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9) UNHCR Regional Bureau for Europe(2022. 9. 9), UKRAINE SITUATION FLASH UPDATE #29,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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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여행거리)의 회귀계수는 –9.09(0.01% 수준에서 유의)로, 여행거리가 1% 상승할 때 난민 수는 1,000

명당 9명 감소하는 것을 의미함(표 2의 열(1) 참고).

◦ 직전연도 실업률의 회귀계수는 –0.84(0.05% 수준에서 유의)로, 실업률이 1%p 상승할 때 난민 수는 

1,000명당 0.84명 감소하는 것을 의미함(표 2의 열(2) 참고).

◦ [그림 3, 4]에서도 이주민 유입과 여행거리 및 실업률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됨. 

- 1인당 GDP, 경제성장률, 유입국 면적 등은 난민 수와 상관관계가 약하며, 유입국 인구밀도는 음의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난민 유입은 1인당 GDP나 경제성장률보다 노동시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실업률에 더 큰 영향을 받

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수용국의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난민 유입이 적은 것은 수용국의 난민 수용 여력과 관계된 것으로 보임.

- 본 결과를 통해 난민이 목적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이동비용’과 ‘수용국에서의 기대소득’을 고려했음을 알 

수 있음.

◦ 단, 본 회귀분석에서는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함.

표 2.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과 유입국 주요지표 간 상관관계

독립변수: 인구 
1,000명당 난민 수

(1) (2) (3) (4)

로그(여행거리)
-9.09***
(2.59)

-8.49***
(2.52)

-9.27***
(3.11)

직전연도 실업률
-0.84**
(0.33)

-0.73**
(0.29)

-0.69* 
(0.34)

로그(1인당 GDP)
3.05 
(2.49)

경제성장률
0.30 
(0.49)

유입국 면적
0.001 
(0.001)

유입국 인구밀도
-0.007** 
(0.003)

상수
75.33***
(19.65)

15.65***
(3.40)

75.99***
(19.64)

48.22*  
(27.91)

R2 0.176 0.078 0.232 0.181 

관측치 40 39 39 39 

주: 인구 1,000명당 난민 수를 독립변수로 한 최소자승법 회귀분석에서 나온 회귀계수와 강건표준오차(괄호 안)이며, *, **, ***은 
각각 유의수준 0.1, 0.05, 0.01을 의미함.

자료: UNHCR, IMF World Economic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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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우크라이나 난민과 여행거리 그림 4. 우크라이나 난민과 실업률 

자료: UNHCR, IMF World Economic Outlook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나. 아프리카발 이주민

■ [비정규 이주] 2020년 이후 서아프리카 경로와 지중해 중부 경로를 통한 불법 국경통과 시도 건수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임(그림 6 참고).10)

-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가는 난민 및 이민자들은 서아프리카 경로 또는 지중해 서부, 중부, 동부 경로 중 

하나를 거침(그림 5 참고).

◦ 이 네 경로는 정규 이주민은 물론 난민과 비정규 이주민이 많이 이용하며, 불법 국경통과 시도가 많이 발

생함.

◦ 국적별로 주로 이용하는 경로가 다르며 모로코, 알제리, 및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이민·난민 신청자들은 

서아프리카 및 지중해 서부 경로, 튀니지인들은 지중해 중부 경로, 시리아인 및 아프가니스탄인은 지중해 

중부 및 동부 경로를 주로 이용함.

- 서아프리카 경로는 모로코인들과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이민자들이 주로 이용하며, 특히 2019년부터 신원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은 아프리카인들의 국경통과 시도가 증가함.

- 지중해 중부 경로는 주로 튀니지인들이 이용하는데 2020년부터 국경통과 시도가 급증했으며,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등 남아시아 이민자들도 해당 경로를 통해 유럽 입국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중해 동부 경로는 주로 시리아인과 아프가니스탄 이민자·난민 신청자들이 이용하며, 최근 나이지리아 및 

DR콩고 이민자 이용이 증가함.

10) ‘비정규 이주’란 이민 송출국, 경유국, 수용국의 법, 규범 및 해당 국가가 가입한 국제 협약 범위를 벗어나 발생한 이동을 말함. 이민자가 

정규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주했다고 해도 국가(송출국, 경유국, 수용국)는 국제법상 이들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에는 

박해, 분쟁, 만성적 폭력 등의 이유로 국가를 떠난 비호 신청자(asylum seeker)를 보호하는 것도 포함됨. 난민이나 인신매매 피해자처럼 

정규적인 이주가 애초에 불가능한 경우도 많으며, 국제법은 난민들이 위험을 피해서 수용국에 왔을 경우에는 ‘허가되지 않은 입국(unauthorized 

entry)을 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불법 이민자’라는 용어는 범죄와의 관련성을 내포하고 있어 이주민의 

존엄성과 이들에 대한 인권 존중 필요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비정규 이민자’라는 표현이 선호됨. IOM(2019), Glossary on Migration, 

p. 102, pp. 11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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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아프리카-유럽 간 이주 경로

주: 1) 서아프리카 경로 -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에 입국.
2) 지중해 서부 경로 - 아프리카 대륙 내에 있는 스페인령 자치도시인 세우타와 멜리야에 입국하거나 모로코, 알제리에서 

지중해를 건너 스페인으로 입국.
3) 지중해 중부 경로 - 튀니지, 리비아, 알제리에서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 및 몰타로 입국.
4) 지중해 동부 경로 - EU 회원국인 사이프러스에 입국하거나, 이집트, 리비아에서 지중해를 건너 그리스에 입국하거나 

튀르키예 쪽에서 그리스와 불가리아 육로 국경을 통과.
자료: 저자 작성.

그림 6. 이주 경로별 불법 국경통과 시도자의 국적 분류(2017~22)
                                                                                                        (단위: 명)

주: 2022년은 6월까지의 집계임.
자료: Frontex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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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 이주] 아프리카에서 EU로 이주하는 경우 대부분 북아프리카를 거쳐 유럽에 입국하고 있으며, 최근 

서아프리카발 이주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2020년에는 전반적으로 이주 규모가 감소함(그림 7 참고).

- 아프리카발 유럽 이주는 2015년 시리아 난민 유입 여파로 이민 통제가 강화되면서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이동이 제한된 2020년에는 2012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수준으로 이주 규모가 감소함.

-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이주하는 경우 대부분 북아프리카를 거쳐 입국하고 있으며, 서아프리카발 이주 비중

도 최근 들어 증가함.

◦ 유럽에 입국한 이민자의 직전 거주국(country of previous residence)을 아프리카 권역별로 분류해보면, 

2020년 기준 아프리카발 이주민 중 42%가 유럽 입국 전 북아프리카에 거주

◦ 아프리카발 이주에서 북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서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의 이주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2000년에는 아프리카발 유럽 이주에서 서아프

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였으나 2020년에는 34%까지 증가 

그림 7. 아프리카 권역별 유럽 이주 추이
(단위: 1,000명)

   주: EU 27개 회원국에 입국한 이민자가 유럽 이주 전에 거주했던 국가를 아프리카 권역별로 분류함.
   자료: Eurostat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유럽 입국 아프리카 이민자를 국적별로 분류해보면 2020년 기준 모로코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북·서

아프리카 출신이 많으며, 이민 수용국 측면에서는 남유럽으로 많이 유입됨.

◦ 이민 유출국 중 모로코,11) 이집트, 알제리 등 북아프리카와 나이지리아, 세네갈, 가나 등 서아프리카 국

가들의 이주 규모가 크고, 그 외 지역에서는 에리트레아, 남아공의 유럽행 이주가 활발함(그림 8 참고).12)

◦ 이민자 국적별 데이터가 가용한 EU 회원국 중에서는 남유럽의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이민자 유입 규모가 

가장 크며, 네덜란드와 벨기에, 스웨덴도 아프리카 이민자들의 주요 목적지임(그림 9 참고).

◦ 프랑스는 Eurostat에 이민자 국적별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자료에서 빠졌지만, 실제로는 아프리카 이민

자가 많이 유입되는 국가 중 하나임.

11) 모로코인은 2020년 유럽으로 이주한 아프리카 이민자의 44%를 차지.
12) 가나와 남아공은 지도상 1,000~5,000명 구간에 속해있으나, 이민 유출 규모 순위는 각각 8위, 12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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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아프리카 국가별 대유럽 이주 규모(2020) 그림 9. EU 회원국별 아프리카 이민자 유입 규모(2020)

(단위: 명) (단위: 명)

주: 유량 기준. 회색 표시 지역은 데이터가 없음.
자료: Eurostat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주: 유량 기준(벨기에는 2019년). 회색 표시 지역은 아프리카 
이민자 데이터가 없음. EU 회원국만 국가명 표시.

자료: Eurostat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난민] 팬데믹 발생 직후인 2020년 초 EU 회원국들이 국경을 통제하면서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이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2021년 2/4분기 이후 다시 난민 신청이 증가하였음(그림 10 참고).

- 유럽 내 신규 난민 신청자 중 아프리카인은 월 11,000~15,000명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각국이 

국경 통제를 강화하면서 2020년 4월에는 1,700명까지 급감했으며, 2020년 내내 낮은 수준을 유지함.

- 2021년 2/4분기부터 난민 신청자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점차 코로나19 이전 규모까지 증가함.

- 송출국 구성은 연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동부의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서부의 나이지리아, 기니, 북부의 

모로코에서는 지속적으로 난민 유출이 많으며, 이 국가들은 전국 혹은 일부 지역에서 정세불안, 가뭄, 경제난

이 심각함(그림 11 참고).

◦ 2019년에는 난민 유출 규모가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기니 순이었으나, 2021년에는 소말리

아, 모로코, 에리트레아, 나이지리아, 튀니지 순으로 변동

◦ 최근 코로나19 및 식량수급 불안 등으로 인해 생활고가 악화되면서 모로코 외에도 이집트, 튀니지 등 아

프리카에서는 경제수준이 높은 편인 북아프리카 국가에서도 난민 이주 규모가 확대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북아프리카의 식량수급 불안이 심화된 2022년 상반기에는 러시아·우크

라이나산 밀 의존도가 높은 이집트에서 난민 유출이 급증했으며,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도 상위권에 포함

- 유럽에서 아프리카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하는 국가는 프랑스이며, 남부 및 중부 유럽 국가들도 난민 수용 

규모가 큰 편임(그림 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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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EU 내 아프리카 난민 신청자 추이(2019~22)
(단위: 명)

주: 국적별 신규 난민 신청자 수이며, 2022년은 5월까지만 집계됨.
자료: Eurostat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11. 아프리카 국가별 유럽 이주 난민 규모(2021)

 

그림 12. EU 회원국별 아프리카 난민 신청자 

유입 규모(2021) 
(단위: 명) (단위: 명)

주: 회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데이터가 없음.
자료: Eurostat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주: 회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아프리카 이민자에 대한 데이
터가 없으며, EU 회원국만 국가명을 표기함.

자료: Eurostat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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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 이주민 정책 동향

■ [GAMM] EU가 비정규 이민 및 난민 문제에 대응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 틀은 2005년에 수립한 ‘이주와 

이동에 대한 포괄적 접근(GAMM: Global Approach to Migration and Mobility)’임.13)

- 발족 초기에는 ‘아프리카와 지중해에 초점을 맞춘 우선순위 행동’이라는 부제가 있었을 정도로 아프리카 

및 지중해 연안 국가들 중심이었으나, 이후 정책의 영향권이 동유럽까지 점차 확대됨.

- 동 정책은 △ 합법 이민 체계화 및 이동성 관리 개선 △ 비정규 이민 대응·방지 및 인신매매 근절 △ 이주가 

개발에 미치는 효과 극대화 △ 난민에 대한 국제 보호 촉진 및 난민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 개선을 목표

로 함.

- 목표 달성을 위해 정치적 수단(양자 및 지역 간 정책 대화, 행동계획 수립 등), 법적 수단(사증 발급 및 재입국 

협정 등), 이민 송출국 지원(역량 강화 및 개발협력 사업)을 모두 활용함.

■ [MP & CAMM] EU는 GAMM의 일환으로 인적 교류가 활발한 역외 국가들과 ‘이동성 파트너십(MP: Mobility 

Partnership)’ 및 ‘이민 및 이동성에 대한 공동 어젠다(CAMM: Common Agendas for Migration and 

Mobility)’를 체결하여 양자간 협의를 진행함.

- MP와 CAMM은 GAMM 하위에 있는 정치적 프레임워크로, 각국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이주 문제 관련 

협의를 진행하며, EU도 각국에 맞는 지원을 제공함.

- MP는 주로 인접 지역 이민 송출국과 체결하며, 협력국 국민의 단기 비자 발급 활성화(visa facilitation)와 

EU 내 비정규 이민자의 협력국 이송에 대한 재입국(readmission)이 협력 의제에 포함됨(표 3 참고).

◦ 북아프리카(모로코, 튀니지), 서아프리카(카보베르데), 동유럽(몰도바, 벨라루스), 코카서스(조지아, 아르메

니아, 아제르바이잔), 중동(요르단) 국가와 체결함.

- CAMM은 유럽 인접국이 아닌 제3국과 체결하며, 비자 활성화 협정이나 재입국 협정은 논의에 포함되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협력국과 EU의 의무가 가벼움.

◦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인도와 체결하였으며, 이주 관리 행정역량 강화, 연구 활성화, 회귀이민 관련 협

조, 인신매매 근절 등의 문제를 대화와 권고를 통해 해결하고자 함.

13) 조동희, 이철원, 이현진, 정민지, 문성만(2020), 『이민이 EU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연구보고서 20-31, pp. 35~38,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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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이동성 파트너십에서 역외 협력국 및 EU 회원국의 책무

역외 협력국의 책무(세부사항은 체결국별 상이) EU 및 회원국의 책무

§ 자국민 신원 확인 협조 및 재입국을 위해 노력
§ 자국을 경유하여 EU 회원국에 입국한 제3국 국민 및 

무국적자의 자국 재입국 및 재입국 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

§ 맞춤형 정보전달 캠페인(targeted information 
campaign)을 통한 불법이주 경감 노력

§ EU 국경관리청(Frontex)과의 실무 협력을 통한 
국경관리 강화

§ 여행문서의 보안성 개선 및 위조 방지(생체인식 
기술 적용 등)

§ EU 회원국과 정보 공유
§ 인신매매 및 밀수 근절 노력
§ (EU로의) 비정규 이주 유인을 줄이기 위해 고용 

여건 및 사회·경제적 상황 개선

§ 협력국의 합법적 EU 이민 기회 개선
§ 협력국의 합법적 이민 관리역량 강화 지원
§ 협력국의 두뇌유출 위험 경감, 순환이주 

(circular migration) 및 귀국(return) 촉진
- 단기·계절 노동자의 귀국을 위한 유인책 마련

§ 협력국 국민의 단기 비자 발급절차 개선 및 
간소화

- 협력국 내 영사서비스 강화(일부 국민 대상 복수 
비자 발급, 특정 비자 발급비용 면제 등)

- 협력국 내 일부 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자 활성화 
협정 협상 추진

자료: EC(2007),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on circular migration and mobility 
partnerships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third countries (COM/2007/0248 final).”

■ [유럽이민의제] 2015년 유럽으로의 난민 유입이 급증하면서 EU 내에서 난민 유입 및 불법 국경통과 시도 

관련 대응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으며, ‘유럽이민의제(European Agenda on Migration)’가 발표됨.

- 시리아 내전에 따른 난민 및 비정규 이주민이 증가하고, 유럽으로의 불법 국경통과 시도 역시 2015년 중반 

급증하면서 난민 문제 대응 및 국경 관리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됨.

◦ 유럽으로의 불법 국경통과 시도는 평상시 월간 4만 건 미만인데, 2015년 5월~2016년 2월 기간에는 이

례적으로 적발 건수가 적게는 5만 4,000건에서 많게는 43만 3,620건까지 증가했으며, 이는 EU국경관리

청(Frontex)이 불법 국경통과 시도를 기록한 이래 최대치임.

◦ 이 시기에 유럽 입국을 시도한 것은 대부분 시리아인과 신원미상 이민·난민 신청자들이었으며, 2015년 8

월에는 시리아인 적발 건수가 전체의 61%에 달하였음.

 - 이에 EU는 긴급상황(난민 유입 급증)이 2015년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2015~16년 Frontex 

예산을 3배 증액하고, EU 차원의 난민 재정착(resettlement)을 위해 추가적으로 5,000만 유로를 편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14)

 - 유럽이민의제는 △ 강력한 공동 난민정책 개발 △ 합법 이민 관련 신규정책 개발 △ 비정규 이주 유인 

축소 △ EU의 역외 국경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함.

14) EC(2015. 5. 13), “Managing migration better in all aspects: A European Agenda on Migration,”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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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불법 국경통과 시도 추이
(단위: 1,000건)

자료: Frontex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대아프리카 이민 협력] 난민 위기를 겪으면서 유럽은 아프리카와의 이주 관련 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함(그림 14 참고).15)

- 2006년 시작된 라바트 프로세스(Rabat Process)에는 모로코, 세네갈 등 28개 북·서·중부 아프리카 국가 

및 29개 유럽 국가와 함께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도 참

여하고 있음.

◦ 이주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계 전문가 및 각국 정책 실무자들이 모여 이주 관련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3년마다 장관급 회담에서 선언문과 행동계획을 발표

◦ 2018년 마라케시 선언 및 행동계획을 채택하였으며, 발레타 선언과 큰 틀에서 유사하나 밀입국·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강화, 아프리카 국가의 국경 관리 및 신원확인 역량 강화, 여성 이주 촉진 등의 내용을 추가

◦ 2022년 12월 스페인에서 제6차 장관급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사헬 지역 정세불안, 우크라

이나 전쟁 등 최근의 정세변화가 이주에 미치는 영향 및 마라케시 행동계획의 새로운 이행방안을 논의할 

예정16)

- 2014년 시작된 카르툼 프로세스(Khartoum Process)에는 에티오피아, 수단 등 아프리카 동북부에서 유럽

으로 오는 이주 경로에 있는 11개 국가와 29개 유럽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음.

◦ 2014년 채택한 로마 선언에 근거하여 ‘인신매매 근절’을 최우선 목표로 관련 사업을 시행하며, 그 외에도 

이주 관련 대화를 지속하고, 이민 송출국·경유국·유입국 간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목표17)

- 2015년 11월 아프리카 국가들과 공동으로 발레타(Valletta) 선언 및 행동계획을 채택함.

◦ 행동계획은 △ 비정규 이주 및 강제 이주의 근본 원인 해결 및 이주가 개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강화 

△ 합법적 이주 촉진 △ 난민 보호 강화 △ 비정규 이주·밀입국·인신매매 근절 △ 귀환, 재입국, 귀환이

민자 재통합 장려를 주요 협력 의제로 제시하였으며, 대유럽 이주민 규모를 줄이는 데 초점

15) 조동희, 이철원, 이현진, 정민지, 문성만(2020), 『이민이 EU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연구보고서 20-31, pp. 49~52,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16) 라바트 프로세스 홈페이지(2022. 7. 1), “Activities 2022: major milestones ahead”(검색일: 2022. 8. 17).
17) 카르툼 프로세스 홈페이지, “THE KHARTOUM PROCESS”(검색일: 202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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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청년 일자리 창출, 테러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

며, 아프리카 노동자들의 본국 송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럽-아프리카 간 송금 수수료 인하 추진

◦ 특정 집단(단기 노동자, 학생, 연구자, 기업가) 대상 유럽 입국 절차 간소화 추진

◦ 아프리카 국가들은 유럽 내 자국 비정규 이주민(irregular migrants)의 재입국을 수용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신분증 미소지자의 본국 송환 관련 공조 추진

◦ 아프리카를 위한 긴급신탁기금(EU Emergency Trust Fund for Africa)을 신설하여 아프리카 국가 내 

경제·사회 개발, 이주 관리 개선, 아프리카 이주자의 본국 귀환 등을 지원

그림 14. 아프리카·유럽 각국의 이주 관련 정책 프레임워크 참여 현황

<아프리카> <유럽>

자료: 저자 작성.

■ [이주 및 난민에 관한 신협정] EU는 2020년 이주 및 난민에 관한 신(新)협정(New Pact on Migration 

and Asylum)을 채택하였으나, 회원국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다가 최근 진전을 이룸.

- 2010년 중반 이후 급증한 역외 이주민 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이민 관련 제도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정책 수단을 제시함.18)

◦ 2015년 도입된 유럽이민의제는 난민 최초 도착 회원국의 책임을 강조하여 이탈리아, 그리스 등 EU 국경

에 위치한 회원국들의 부담을 가중시킴.

◦ 2016년 3월 터키와 체결한 난민 수용 관련 협정은 터키에 대한 EU의 의존도를 높여 역내 이민자 수용 

및 관리 역량을 약화시킴.

18) 이현진(2020. 11), 「EU 신(新)이민·난민 협정안의 주요 내용 및 전망」, KEIP 세계경제 포커스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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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집행위원회는 2020년 9월 이민자, 난민에 대한 통합 관리절차 개선, 회원국간 공평한 책임 분담, 역외국 

협력 증진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협정안을 제시함.

◦ 새로운 협정안은 9개의 법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 이주민·난민 관리를 위한 체계 형성 △ 강력한 위

기 대비 및 대응 체계 마련 △ 통합된 국경 관리 △ 밀입국 대응 강화 △ 역외 협력 △ 기술 및 인재 유

치 △ 포용적 사회를 위한 통합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됨.19)

◦ 협정안은 불법 이민 관련 절차 강화 및 이민 송출국과의 협력을 통해 비정규 이주민의 역내 진입 자체를 

제한하려 하며, 입국 자격이 없는 경우 즉각 송환하고자 함.

◦ ‘의무이나 유연한 연대(mandatory yet flexible solidarity)’라는 개념 아래 모든 회원국이 난민 재배치

나 송환에 참여하도록 함.

- 동 법안은 회원국간의 입장 차로 인해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다가, 법안 제출 후 2년이 

지난 2022년 9월에야 진전의 실마리를 보임.

◦ 난민 수용 부담이 컸던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등은 법안에 찬성하는 한편, 난민 수용 자체를 반대하는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은 법안에 강력히 반대함.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난민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우크

라이나 난민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것을 계기로 회원국간 협의에 진전을 이룸.

◦ 2022년 9월 7일,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2024년 현 의회 회기 종료 전 협상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로드맵에 

서명하여 앞으로 협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임.20)

■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EU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대상으로 임시보호제도, 보조금 지급, 아동 대상 교육 

및 의료서비스 제공 등 별도의 지원정책을 도입함.

 - EU는 2022년 3월 2일부터 임시보호제도(Temporary Protection Directive)를 통해 EU 회원국에 입국

하는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함.21)

◦ 임시보호제도는 2022년 2월 24일 이후 탈출한 우크라이나 영구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거, 근로, 의

료, 교육, 복지 등의 권리를 제공함.

◦ 덴마크를 제외한 모든 EU 회원국은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

란드 등 솅겐 지역(Schengen Area)은 대상에서 제외됨.

◦ 임시보호 대상자는 180일 기간 내에서 90일까지 EU 회원국 및 솅겐 지역으로 여행이 가능함.22)

◦ 임시보호제도는 2023년 3월 4일까지 적용되며, 전쟁이 지속될 경우 2024년 3월 4일까지 자동 연장됨.23)

- 4월 6일, EU 이사회는 난민을 지원하기 위해 REACT-EU(Recovery Assistance for Cohesion and the 

Territories of Europe)의 선지급금 규모를 35억 유로(한화 약 4조 6,000억 원)로 증액함.24)

19) 각 항목별 세부사항은 이현진(2020. 11), 「EU 신(新)이민·난민 협정안의 주요 내용 및 전망」,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35 참고.
20) 유럽의회(2022. 9. 7), “Migration and Asylum: Roadmap on way forward agreed between European Parliament and rotating 

Presidencies”(검색일: 2022. 9. 11).
21) European Commision, “Temporary protection”(검색일: 2022. 8. 18).
22) 단 임시보호 대상자로서의 권리(거주, 고용, 의료, 교육 등)는 동 권한을 취득한 해당 회원국에서만 행사할 수 있음. European Commision, 

“Information for people fleeing the war in Ukraine”(검색일: 2022. 8. 18).
23) 그 후에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EU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2025년 3월까지 기한을 1년 연장할 수 있음.
24) Council of the EU(2022. 4. 6), “Ukraine: Council approves immediate disbursement of €3.5 billion to EU countries welcoming 

refugees”(검색일: 2022. 8. 18).

https://www.europarl.europa.eu/news/pt/press-room/20220905IPR39714/migration-and-asylum-roadmap-on-way-forward-agr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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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국별 선지급금 증액 규모는 해당 회원국에 유입된 난민 수에 연동됨.

◦ 자국 인구 1% 이상의 난민을 수용한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의 선지급금이 45% 증액됨.

◦ 본 기금을 활용하여 난민 1인당 주 40유로의 지원금을 최대 13주까지 지급할 수 있음.

- 4월 7일, 유럽의회는 우크라이나 국내외 아동 난민 지원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함.25)

◦ 전쟁을 피해 이주한 아동 난민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의료 제공에 더해 사회심리적 지원, 정신건강 지원, 

성폭력 예방, 가족 재결합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 본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유럽연합의 정책 고안 및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가 난민 아동 지원의 

방향성을 갖도록 압박하는 성격을 지님.

- 4월 22일, EU집행위는 유럽 내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을 위해 4억 유로(한화 약 5,587억 원)의 추가 예산 

편성을 제안함.26)

◦ 난민보호, 이주 및 통합 기금(AMIF: Asylum, Migration and Integration Fund)에 2억 7,600만 유로

(한화 약 3,855억 원)를 편성하여 회원국에 입국한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정착, 주거, 식료품, 의류, 의

약품, 법적 지원, 가족 재결합 및 심리 지원 비용으로 활용하고자 함.

◦ 국경 관리 및 비자 정책(BMVI: Border Management and Visa Instrument)에 1억 2,400만 유로(한화 

약 1,732억 원)를 편성하여 우크라이나 난민의 신원확인, 외국인 등록, 보안검색, 건강검진 등 입국절차

에 필요한 비용 지원하고자 함.

◦ 추가예산 중 일부는 2022년 예산안을 통해 지원되며, 관련 추가경정 예산안이 6월 22일 유럽의회의 승

인을 받음.27)

4. 이주민 유입의 사회경제적 영향

■ [경제적 영향] 최근 이민자 유입은 유럽 경제에 다각도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통상적으로 이민자 유입은 수용국의 임금, 고용률, 생산 비용, 상품 가격, 재정 지출 등에 영향을 미침.28)

◦ 이민자 유입이 집중된 산업과 고용형태에서 임금이 하락하며, 내국인의 일자리가 외국인에 의해 대체되는 

양상을 보임.

◦ 국내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며, 생산 비용과 상품 가격을 안정시켜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영향

도 존재함.

◦ 생산가능인구가 유입될 경우 국가재정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으나, 아동, 여성 등 노동참여율이 낮거나 난

25) European Parliament(2022. 4. 7),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20401IPR26521/ukraine-eu-must

-protect-all-children-fleeing-the-war.
26) European Commission(2022. 4. 22), DAB 3/2022 COM(2022) 262.
27) European Parliament(2022. 6. 22), 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20623IPR33701/ukraine-meps-say-yes-to-eu

-aid-package-to-help-member-states-welcome-refugees.
28) Fasani, F., Llull, J., and Tealdi, C.(2020), “The economics of migration: Labour market impacts and migration policies,” 

Labour Economics, 67, 10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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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등 지원이 필요한 이주민 유입 시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기도 함.

- 우크라이나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유입된 이주민의 경우, 중동부 유럽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며 전체 고용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단기적인 주택가격 상승, 실업률 증가, 재정지출 증가 등의 부정적인 효과

를 동시에 가져올 것으로 보임.

◦ 유럽중앙은행과 OECD는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으로 인해 유럽 지역의 노동가능인구가 0.5%(약 120만 

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으며, 이를 통해 농업, 건설업, 제조업 등에서 노동력 부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함.29)

◦ 난민 유입이 급증한 폴란드에서 주택 임대료가 급증하는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난민 체류가 장기화될 경

우 주택가격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30)

◦ 이주민의 노동시장 유입까지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실업률이 증가할 수 있음.31)32)

◦ 이주민·난민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

- 다만 경제적 영향의 방향과 크기는 유럽에 정착하는 난민의 규모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사회 갈등] 국경지역 거주 이민자·난민들의 생활고 및 인권 탄압, 이민 관련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무력충돌이 

발생하기도 함.

- 2022년 6월 스페인 자치도시 멜리야(Melilla)와 모로코 간 접경지역에서 아프리카 이민자·난민들과 모로코·

스페인 경찰 사이에 무력충돌이 발생하여 37명의 이민자·난민이 사망함.33)

◦ 지중해 서부 경로에 위치한 모로코는 아프리카 국가 중 유일하게 스페인과 육로 국경을 접하고 있어서 아

프리카 각지에서 유럽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이민자 및 난민들이 몰려들고 있음(그림 15 참고).

◦ 이민자·난민 2,000여 명이 국경통과를 시도했으며, 모로코·스페인 경찰이 이들을 무력으로 진압함.

◦ 모로코 경찰이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는 사진·영상이 보도되었고, 스페인 경찰은 국경을 통과한 아프리카

인들의 난민신청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모로코 경찰에 다시 인계하여 구타를 방조한 것으로 보도됨.34)

29) European Central Bank(2022. 6. 23), “The impact of the influx of Ukrainian refugees on the euro area labour force,” ECB 

Economic Bulletin, Issue 4/2022; OECD(2022. 7. 27), “The potential contribution of Ukrainian refugees to the labour force 

in European host countries,” OECD Policy Responses. 
30) Trojanek, R. and Gluszak, M.(2022), “Short-run impact of the Ukrainian refugee crisis on the housing market in Poland,” 

Finance Research Letters, 103236.
31) Oxford Economics Research Briefing(2022. 5. 12), “Refugees in Poland will lift economy’s potential, but challenges remain.”
32) “Exodus of Ukrainian workers hits Europe's emerging economies”(2022. 7. 25), Reuters(검색일: 2022. 9. 7).
33) “Melilla tragedy: ‘Morocco was ready to do anything to stop migrants’”(2022. 7. 2), Le Monde.
34) Amnesty International(2022. 6. 28), “Melilla: Never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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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지중해 서부 경로 상세

   자료: 저자 작성.

- 최근 접경지역 이민자·난민에 대한 경찰의 탄압 심화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고 가중이 이례적인 국경통

과 시도의 원인을 제공함.

◦ 모로코-스페인 간 외교관계가 우호적일 때는 모로코가 국경 관리를 강화하고, 양국간 갈등 발생 시에는 

이주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2022년 3월에도 스페인이 모로코의 서사하라 지배권을 옹

호한 이후 모로코 측의 국경 통제가 강화됨.35)

◦ 모로코 경찰이 스페인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이민자·난민들을 연고 및 생활 기반이 없는 다른 도시로 강제

이송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난민들을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어 이주를 포기하

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있음.36)

◦ 임대인들이 이민자를 세입자로 받기 꺼리는 경우가 잦아 많은 이민자들이 집 없이 숲에서 생활하며, 출산

이 임박한 산모가 병원에서 거부당해 길에서 출산하는 사례도 보고됨.37)

◦ 많은 아프리카 이민자·난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신적 어려움과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절망감은 국경 수비대와의 무력충돌을 유발한 배경이 됨.38)

◦ 아울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최근 모로코 내 식품 가격과 교통비가 크게 상승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민자·난민들은 생계유지가 더욱 어려워짐.

- 모로코-스페인 국경의 난민 신청 사무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 아프리카 난민들이 스페인에 

난민 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경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39)

◦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EU와 아프리카연합 측에 아프리카 이민자들이 단체 추방 및 강제송

환(refoulement)을 겪지 않고 개별 이민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함.40)

35) José Ignacio Torreblanca(2021. 5. 26), “This time is different: Spain, Morocco, and weaponized migration.” 
36) Delegación Diocesana de Migraciones 탕헤르 지부 인터뷰(2022. 6. 24).
37) 위의 자료.
38) Conseil des Migrants Subsahariens au Maroc 인터뷰(2022. 6. 23); “Violence at Spanish enclave sparks fear of worse to come”(2022. 

6. 22), France 24.
39) Amnesty International(2022. 6. 28), “Melilla: Never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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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로코 체류 이민자·난민 중 분쟁지역 출신 전쟁난민이 많은데도 아프리카인에 대한 처우는 우크라이나 

전쟁난민에 대한 태도와 달라 정책 대응이 일관적이지 않고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있음.41)

5. 정책 시사점

■ [이민자 관리] 유입된 이민자·난민의 특성에 맞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며, 국제법에 합치되는 일관적인 정책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전쟁,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난, 기후변화, 식량위기 등 원인에 따라 유럽으로 이주하는 이주민의 규모 및 

사회경제적 특성이 다름.

◦ 예컨대 전쟁으로 인한 난민은 아동, 여성의 비중이 높으며,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부터의 이주

는 농업 종사자 및 비숙련 노동자의 비중이 높음.

◦ 정치적 분쟁을 피해 유입된 난민은 노동 목적의 이민자와 인구학적 특성, 인적 자본, 숙련도 등에서 차이

를 보임.

- 이주 집단의 특성에 따라 수용국이 받는 사회경제적 영향에 차이를 보이므로, 각각의 영향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노동가능인구가 유입되는 경우 적극적인 이주민 유치 및 수요 산업 배치를 통해 자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

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인도적 이유로 인한 이민자·난민 유입의 경우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제공하되, 수용국의 역량을 초과하여 

이민자가 유입되지 않도록 국경 관리 강화가 병행되어야 함.

- 국경통제에만 초점을 맞춘 이주정책은 국경지역에서의 인권침해 및 과잉진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정규 이주자의 무조건적 입국 금지 및 강제송환보다는 개별적 입국·난민 심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제31조에서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 등의 

사유로 인해 개인의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는 지역을 떠나 협약 당사국에 입국한 난민은 그 입국 경위가 

불법적이라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42)

◦ 이민 수용국에서는 이민자·난민의 국적에 관계없이 이주 사유에 초점을 맞춘 일관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함.

   

■ [이주 요인 해소 노력] 이주민 유입의 갑작스러운 증가는 종종 전쟁, 경제난 등 부정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며, 수용국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주 요인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 이주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시리아 난민 유입 및 최근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 

사례에서 보듯 수용국의 역량을 뛰어넘는 이주민 유입은 다양한 부작용을 발생시킴.

40) OHCHR(2022. 6. 28), “Migrants: Morocco-Spain and United States.”
41) “Kenya weighs in on Melilla ‘brutality’ against African migrants”(2022. 6. 30), The East African; “Melilla migrant deaths 

spark anger in Spain”(2022. 6. 27), BBC.
42)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dopted 28 July 1951, entered into force 22 April 1954) 189 UNTS 137, 

Art.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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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주민의 상당수는 송출국에서의 삶의 질 개선이 일어날 경우 본국으로 귀환하기를 희망하거나 애초

에 이주를 선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음.

◦ 예컨대 모로코 내 아프리카 이민자들의 경우 처음부터 유럽에 갈 생각으로 고국을 떠난 것이 아니라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마지막으로 유럽행을 고려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짐.43)

- 식량위기, 정세불안, 지속되는 경제난, 기후변화 등 이주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 있어 이민 송출국과 

수용국 양측이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음.

◦ 포스트 코로나 회복, 기후변화 대응, 소득 불평등 해소 등 국제적 과제를 위한 다자간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44)

◦ 마라케시 선언, 발레타 선언 등에서 아프리카-EU 양측이 공동으로 정한 바와 같이 이주가 개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관련 노력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에 대한 시사점] 유럽 내 이주민 유입 현황 및 정책 대응 동향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이주민 유입 

증가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역시 외국인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향후 이주민

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45)

◦ 향후 이민자 유입의 사회경제적 영향, 이민 관련 정책 대응, 이민자에 대한 인식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수요가 존재함.

◦ 이민 역사가 긴 유럽 사례 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전 세계적인 경제난과 정세불안은 중단기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이주민·난민 유입 압력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현재 우리나라 법무부는 우크라이나 동포(고려인 등) 및 체류외국인의 비자 연장과 가족 비자 발급을 진

행하고 있음.

◦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 비유럽 국가들도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을 허용하고 있어 전쟁이 장기화될 경

우 우리나라도 국제사회로부터 난민 수용을 요청받을 가능성이 있음.46)

◦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난, 물가 상승, 식량위기 등 국제경제의 불안정성은 지속적으로 이민 송출 압력으로 

작동하며, 경제규모가 큰 우리나라로 이민자·난민이 유입될 가능성도 존재함.

◦ 이주민 유입에 대비한 행정절차 정비, 이주민 유입의 사회경제적 여파 최소화를 위한 정책 수단 마련 등

의 대비책을 통해 향후 예상되는 혼란을 줄일 수 있음. 

43) Conseil des Migrants Subsahariens au Maroc 인터뷰(2022. 6. 23).
44) 김준동 외(2021),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및 대외경제 협력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5) 장영욱, 조동희, 이현진, 정민지(2021), 『외국인력 유입의 사회경제적 영향: 유럽 내 아프리카 이민자 사례 및 코로나19 대응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전략연구 21-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6) 현재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난민 수용보다 난민 수용국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 난민을 지원하고 있음. 한국정부는 2022년 6월 

기준 총 600만 달러를 UNHCR에 지원함. https://www.yna.co.kr/view/AKR20220613025600371.


